
스코아 카드를 본 이병철 회장께서 “김진봉 의원은 김 총

리 잘 모시라 했더니 골프만 열심히 친 모양이네...” 하시는

데, 나의 대답은 “우리 총리님께서는 뭐든지 하면 잘 하라

고 하셔서...” 그 좌중에 웃음이 한바탕 일었다.

- 1968년 한양C.C에서 240여 명이 참가한 ‘롯데제과배’ 

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 위크 엔드 골퍼(Week-end Golfer, 

주말 골퍼)인 내가 -2, 70타를 쳐서 메달리스트 상을 받게 

되었는데, 시상자인 유창순 회장(롯데 회장, 후에 국무총리)

이 상패를 주면서 “당의장님한테 일러요” 해서 시상식장을 

발칵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일도 있었다.

*필자 김진봉 본 재단 이사장은 한때 한양C.C 경기위원장

을 맡기도 한 아마추어 최고 수준의 골퍼이기도 하다.

1987년 안양C.C.골프장에서 기록한 JP, 정상천, 김진봉, 조병규의 스코아 

카드. 김 이사장이 -70의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JP만큼 골프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씩 라운딩을 하던 분이 6년전 뜻하

지 않게 오른팔과 다리가 불편해 진 후필드에 나가지 못하

게 된 심경이 어떠하겠는가.

JP의 스윙 폼은 독특하다. 검도선수였던 연고로 검도 스타

일로 굳어졌다고 한다. 골프채를 처음 잡은 날부터 필드에

서 시합을 했다고 한다. 더구나 프로에게서 정식 레슨을 받

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연습장이라고는 한번도 간 적이 없

는 분이니, 골프 스타일이 자유스타일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JP의 골프 폼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

간 큰 코 다친다. 40년 이상 연마된 골프이기에 80대 초반 

점수는 언제나 가능하다.

JP의 최고 성적은 70타다.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증인이다. 

7,8년전 서서울C.C.에서 이상회의원(교수, 신문사 발행인), 

김정원 안기부 차장(YS특보)과 내가 JP와 라운딩을 했는데 

그날 JP의 어프로치와 퍼트는 정말 신들린 것 같았다. 버디

만 6개 했으니 점수가 안 좋을리 없다. 멀리건이나 기부를 

몇 개나 줬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잘 알다시피 

멀리건이나 기브로는 버디가 불가능하다. 우리 셋은 아담

한 축하패를 만들어 드렸다.

‘JP와 골프’
이 태 섭 

(재)운정재단 부이사장

스포츠 1편 : JP와 골프

골프 월간지 표지에 실린 이태섭 부이사장의 스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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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발전에 JP의 

공이 두드러진다.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던 서울C.C.(지금

의 어린이대공원 자리)가우리나라의 유일한 골프장이었던 

시절부터 골프는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골프장을 갈아엎어 콩 심고 팥 심어야 한다는(박정희대통

령)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도 했고, 특수층이나 부자들의 놀

이터라는 비난이 난무할 적에 JP는 조용히 이런 분위기들

을 잠재웠던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골프를 소개해서 즐기

고 심취하게 만든 사람도 JP다. 60,70년대많은 국회의원들

과 기자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면서 골프를 소개하고 머리

를 얹어준 사람도 JP다. 그 당시 사회 저명인사 중에는 골프

를 혐오한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거의 한결같이 나

중에 골프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재미있

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와 골프장 수는 폭발적

으로 늘어났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골프가 

성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멀었다. 한국 여성 프로골퍼들의 활약상

은 정말로 놀랍다. 미국 LPGA에서 무려 50여명이 활동하

고 있는데 실력으로 미국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JP는 박세리, 신지애, 김

미현 등 많은 프로 골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주

었다.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

의 많은 골프장들이 한국 골퍼들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 정

도라 하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한국 골프·····JP가 

고맙다. 여러해 전 J골프 채널이 방송을 시작한 초창기에 

윤은기라는 골프 컬럼리스트와 JP가 제주도의 한 골프장

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한 대담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

었다. 

윤은기 칼럼리스트가 물었다.

윤은기 : “지난 40년 넘게 골프를 치셨는데, 대개 누구와 

골프를 치십니까?”

JP : “국회의원, 언론인, 교수, 기업인 등 수없이 많은 분들

과 칩니다.”

윤은기 : “지금까지 같이 치신 분들 중에 누가 매너거 제일 

좋습니까?”

JP : “MIT나오고 국회의원을 지낸 이태섭 장관입니다.”

윤은기 : “그럼 누가 제일 골프를 잘 칩니까?”

JP : “(조금 뜸을 들인 후)그것도 이태섭장관입니다. 이태

섭 장관이 제일 잘 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초에 방영된 후 여러 번 재방송되어서 많

은 사람이 보았던 것이다. 내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졌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 골프장에서 자주 어울린 사람 중에 한갑수 장관

은 JP와 늘 드라이버 거리 시합을 했는데 막상막하여서 드

라이버도 자주 바꾸고 칼도 열심히 갈아 왔는데 안타까워

하고 있다.비교적 자주 라운딩을 하던 이한동 총리, 조부

영 국회의장, 이용만 장관, 심재봉 회장 등은 JP를 모시고 

골프장에 나갈 날을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14년 10월 雲庭會報 4호에서 전재>

JP아카이브 Ⅷ

JP가 가장 매너가 좋은 골퍼로 손꼽은 이태섭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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